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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이스라엘 출신의 야스민 바르디몽은 1995 년 영국문화원의 'On the Way to London' 안무상 수상을 계기로 90 년대 후반에 영국으로 작업 터전을 옮겼다. 1998년 야스민 바르디몽 컴퍼니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영국을 대표하는 무용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야스민은 2006 년부터 영국 최고의 무용 극장인 새들러스 웰스(Sadler 's Wells) 협력 예술가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영국 및 국제 무용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녀는 도전적이고, 흥미롭고, 시각적으로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중적으로도 접근하기 쉬운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야스민은 인간 행동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을 바탕으로 신체극, 특색 있는 캐릭터, 기술, 텍스트 및 춤을 결합한 독특한 연극적 스타일의 안무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을 예리하게 찌르는 대담한 작품들을 만들어 왔다. 혁신적이며, 아름답고 섬세한 움직임, 통찰력 있는 유머 및 매력적인 드라마를 통해  높은 완성도를 추구한다.    
야스민은 무용 교육에도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무용단과 함께 교육 자선 단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011 년부터 울버햄프턴 대학(University of Wolverhampton)에서 방문 교수로 재직해 오고 있으며, 런던 로열 홀로웨이 대학(Royal Holloway University London)에서는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무용수와 배우를 위한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13년 국립청년무용단(National Youth Dance Company (NYDC))이 설립된 첫해에 객원 예술감독을 맡은 바 있으며, 이후 본인의 교육 자선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문 및 재학 중인 무용수들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유럽, 아시아, 중동과 미국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2009년 <예스터데이>에 이어 2019년 <피노키오>를 공연한 바 있다.    

주요 작품
· 메두사 Medusa (2018)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이자 괴물 메두사라는 강력한 여성의 상징에 대한 고찰을 담은 작품으로 신화를 해체하고 이것이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한다. 
· 피노키오 Pinocchio (2016)
고전 동화 피노키오를 원작으로 한 무용극 피노키오는 기발한 상상력을 담은 움직임과 마리오네트, 아크로바틱, 그림자놀이, 마술 등 많은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융합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이다. 
· 미로 Maze (2015)
미로를 통해 관객이 관찰자와 참가자가 되는 이 작품은 춤과 시각 예술을 융합한 몰입형 작품이다. 참가자는 '빛' 또는 '어둠'의 길을 선택하고 이 개별 경로를 따라 관객은 작품과 더 근접하게 그리고 무용수들과 함께 하는 경험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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